
42012년 10월 17일 수요일스포츠동아펄펄 난 김광현…연막작전이었나?SK 롯데

“은범아! 등판할날기다릴게…맘껏던져”

퉐 아주 특별한 응원

“재활죄송…정대현·강영식선배님파이팅!”

뀫SK 나주환(공익근무 중)=처음 두산에서 SK로 트레이드됐을 때
(2007년 4월)가 생각난다. 인천 지리도 모르고,
모든 것이 어색한 나를 (송)은범이 네가 많이
챙겨줬잖아. 밥 먹으러 갈 때도 연락해주고. 고
마웠어. 너는 투수이고 나는 야수이니 서로 분
야는 달랐지만, 많은 조언들을 주고받았던 기
억이 나는구나. 네가 언제 등판할지는 잘 모르
겠지만, 하던 대로 부담 갖지 말고 던져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제 끝이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편할 것 같아. 밖에서 야구를

보니, 안에선 안 보이던 것도 보이더라고. 나도 내년 2월이면 소
집해제니까, 내년 가을잔치 때는 팀에 보탬이 되고 싶어. 그 때 한
번 같이 열심해해보자!

뀫롯데 김원중(2012신인드래프트 롯데 1차 지명 투수·재활훈련 중)=제가 지금 아무런 도움을 못 드리고 있어서
죄송하고요. 그런 만큼 선배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준플레이오프 전 경기를 TV로 다 봤
어요.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4차전 끝내기
(실책)의 순간 ‘내가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라
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팔꿈치 재활이 순조
로워서 점점 공을 던질 수 있는 몸이 되어가고
있으니, 내년에는 꼭 선배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특히 2군 계실 때 저에게 조언

을 많이 해주신 정대현 강영식 두 선배님,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
아 응원합니다.

1차전 깜짝 선발 카드였던 SK 김광현은 6이닝을 1실점으로 막고 PO 시리즈 승리에 첫 단추를 꼈다. 김광현이 박진만의 호수비로
6회초 1사 1·3루 위기를 벗어나자 활짝 웃고 있다(왼쪽 사진). 마무리 정우람도 9회초 1이닝을 퍼펙트로 막고 김광현과 팀의 승리를
지켰다.

1차전 롯데 선발 유먼(왼쪽)이 6회말 박재상에게 안타를 맞은 뒤 포수 용덕한과 다음타자 최정과의 승부를 상의하고 있다(왼쪽 사진).
김사율이 곧이어 구원 등판해 이호준을 외야 플라이로 잡았지만 박정권에게 결승타를 허용했다.

문학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jun

롯데의 1∼2루가 흔들리고 있다. 조성환
(사진)은 포스트시즌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고, 박종윤마저 소위 ‘멘붕(멘
탈붕괴)’ 상태다.

포스트시즌에만 들어오면 마가 끼는 것
같은 조성환은 두산과의 준PO 1차전에서
5회 1이닝 2실책을 저질렀다. 이어 2차전은
7회 1사 만루서 병살타로 무너졌다. 3차전

역시 1회 3루주자로 나갔는데, 리터치 실수
를 범해 홈에서 횡사했다. 4차전은 1타석에
만 들어선 뒤 발목을 다쳐 교체됐다. 박종윤
은 준PO 3차전 아쉬운 1루 수비로 7회 대량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더니, 4차전에선 4회
벤치 사인을 잘못 읽어 문책성 교체까지 당
했다. 이에 롯데 양승호 감독도 16일 SK와
의 PO 1차전에서 둘의 기용 여부를 놓고 경
기직전까지고심했다.

그러나 양 감독은 팀 리더인 조성환과 성
실하게 1년간 활약한 박종윤을 각각 2번
2루수, 5번 1루수로 선발 투입하며 또 한번
믿었다. 그러나 조성환은 연타석 삼진을
당한 뒤 정훈으로 교체됐다. 박종윤도 6회
1사 1·3루서 또 소극적 번트 모션을 반복
하다 볼카운트 1B-1S서 박준서로 교체됐
다. PO 들어서도 평상심을 못 찾고 있어 공
수에 걸쳐 롯데에 부담이 되고 있다.

문학 ｜ 김영준 기자

이번엔연타석삼진…조성환멘붕, 멘붕!

박종윤도 방망이 머뭇…결국 교체

흔들리는중심축…양승호감독흔들

김광현 최고구속 151㎞ ‘에이스 귀환’
엄정욱·박희수·정우람 불펜도 무실점

롯데, ‘불펜 기둥’ 정대현 투입했어야
81투구수 유먼 조기강판도 이해 안돼

SK 마운드는 강했다.선발 김광현이 올
시즌 최고의 피칭을 했고, 불펜진도 제몫
을 다했다. 롯데 타선을 상대로 14개의 탈
삼진을 기록했다. 이는 플레이오프(PO) 정
규이닝에서 나온 팀 최다 탈삼진 신기록이
다. 롯데 타자들을 힘으로 압도했다. 특히
김광현이 에이스의 모습으로 돌아온 게 컸
다. 롯데도 효과적인 마운드 운영을 했지
만 SK에는 미치지 못했다.

뀫김광현 6이닝 10K, 에이스의 귀환!
왜 김광현이 1차전 선발로 낙점됐는지

알 것 같다. 최고 구속 151km의 빠른 공과
141km의 슬라이더가 위력적이었다. 직구
평균 스피드가 145km에 이를 정도로 힘이
있었다. 6이닝 동안 10개의 탈삼진을 기록

하며 경기를 지배했다. 특히 투심패스트볼
이 인상적이었다. 빠르고 떨어지는 폭도
예리했다. 직구, 슬라이더 의존도가 높았
던 그에게 또 하나의 무기가 생겼다.
완벽한 에이스의 귀환이다.

뀫SK 마운드 탈삼진 쇼!
엄정욱∼박희수∼정우람으로 이어지

는 SK 불펜이 1점을 지켰다. 나란히 1이
닝씩을 던지며 3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
로 막았다. 선발 싸움에선 김광현이 유먼
보다 나았고, 불펜 대결에서도 SK가 이
겼다. SK는 선발 김광현과 불펜진이
14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롯데 타선을
완벽히 봉쇄했다.

뀫롯데는 정대현 투입을 고민해야 한다!
준PO MVP(최우수선수) 정대현(롯데)

은 PO 1차전에서 등판하지 못했다. 정대

현은 롯데 불펜의 기둥이다. 이번 PO에서
도 그는 가장 주목받는 선수다. 롯데는 정
대현의 투입시기를 고민해야 한다. 상대적
인 전력에서 앞서는 SK를 맞아 평상시처
럼 마무리로 투입하려고 하다가는 정대현
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할 수도 있다. 롯데
는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지지 않
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뀫유먼 조기 강판의 아쉬움
롯데 선발 유먼은 패전투수가 됐지만,

또 한번 잘 던졌다. 특히 그의 서클체인지
업은 명품 중의 명품이었다. 6회말 1사 1루
서 교체됐는데, 좀더 던졌으면 어땠을까.
투구수는 81개였고, 6일간의 충분한 휴식
이 있었다. 김광현과의 맞대결에서 결코

리지 않았다. 그가 교체되면서 SK는 오
히려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다.

스포츠동아 해설위원

퉐 런다운
최정, 꿈만꾸면 PS 한방
“이번에도길몽꾸었는데”

SK 최정(25·사진)
이 또 꿈을 꿨다. 롯데
와의 플레이오프(PO)
1차전을 앞둔 16일 문
학구장. 최정은 “어제
좋은 꿈을 꿨다. 지금
말하면 길조가 날아갈
지 모르니 경기가 잘

풀리면 내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기대
감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최정의 ‘꿈’이 무서운 이유가 있다. 그는
2008년 한국시리즈(KS) 3차전을 앞두고 시
냇가에서 고래가 나오는 꿈을 꿨다. 그런데
바로 3차전에서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
는 2점포를 쏘아 올렸다. 5차전을 앞둔 밤에
도 마찬가지였다. 고양이 두 마리가 꿈에 나
타났고, 최정의 칼에 찔려 죽었다가 다시 살
아났다. 그리고 최정은 5차전에서 1-0으로
앞서던 8회 쐐기 적시타를 내려냈다. 5안타
4타점의 임팩트 있는 활약 덕분에 그해 KS
최우수선수(MVP)도 최정의 차지였다. 그러
니 포스트시즌 첫 경기 직전에 꾼 꿈이 그에
게특별한의미를지닐수밖에없다.

최정은 ‘만약 (PO) 1차전에서 잘 풀리면
포스트시즌이 다 끝난 뒤에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전 오늘만 살아요.” 듣는 순간
무릎을 쳤다는 영화 ‘아저씨’의 명대사였
다. 과연 최정의 꿈은 이번 PO에 어떤 운을
가져다줄까. 문학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SK 마운드 14K쇼…선발도 불펜도 OK, SK!

편집｜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6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을 노리는 팀
의 관록이란 이런 것일까.

롯데와의 플레이오프(PO)를 앞두고 SK
의 고민은 선발진 조각이었다. 김광현 윤
희상 송은범(사진) 마리오 등이 있지만 올
시즌 절대 에이스급 활약을 보여준 투수가
없는 데다, 각자 특징이 달라 SK 이만수 감
독은 “선발 라인업 중 투수를 가장 늦게 결
정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김광현을 1차전 선발로 공식 발
표하기 직전까지도 설왕설래했는데, 더욱
예측을 어렵게 만든 것은 SK 선수들의 ‘역
정보’ 때문이었다. 야수들은 “관심 없다”

고 피해갔고, 투수들은 함구하거나 마음에
도 없는 소리를 했다. 특히 송은범은 ‘내가
나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역정보를 흘려
‘김광현 1차전 선발’ 보안의 일등공신(?)이

됐다.
16일 PO 1차전을 앞두고도 송은범은

“내가 불펜으로 던지는 것이 팀을 위해 낫
다”고 불펜 투입설을 또 퍼뜨리려 했다. 그
러나 ‘전과’가 있기에 이제 아무도 그의 말
을 믿지 않는 데다, 3차전 선발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지자 송은범은 “3차전에 마리
오, 4차전에 내가 나갈 수 있다”고 최후의
연막을 쳤다. 그래도 안 넘어가자 송은범
은 “내가 3차전 선발 맞다”고 시인했다. 그
러나 정작 송은범이 3차전 선발 등판을 인
정하자 주변에선 또 헷갈리기 시작했다.
졸지에 ‘양치기 소년’이 된 송은범이다.

문학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matsri21

“1차전선발나야” “불펜이다”…송은범의 ‘양치기소년’ 작전

■김광현 선발 보안 막전막후


